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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고 이태운(18사진 가운데)이

사이클 개인추발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

이며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이태운은 지난 7일 태국 나콘라차시

마에서 열린 2015 아시아사이클선수권

대회 남자 주니어 3 개인추발 결승에

서 3분36초20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

지했다

대만 선수의 3분36초685보다 0479초

앞선 간발의 차로 먼저 골인했다

이태운은 앞서 5일 열린 4 단체추발

에서도 강태우정우호우용석과 호흡

을 맞춰 4분28초7로 골인 일본을 제치

고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태운의 각오

는 남달랐다 동계훈련 때 1일 150

200가 넘는 혹독한 도로 훈련량을 소

화했다

한편 한국 엘리트(일반부) 사이클 대

표팀은 이번 대회 트랙부문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1위에 올랐다

남자 단체스프린트(강동진임채빈

손제용) 여자 단체스프린트(최슬기이

혜진) 남자 1 독주(임채빈) 남자 개

인추발(박상훈) 등 총 4개 종목 금메달

이다

남자 옴니엄(임재연)과 여자 경륜(이

혜진) 여자 포인트(이채연)에서 은메달

을 1개씩 추가하고 남자 스프린트(강동

진)와 남자 메디슨(박건우최승우)에서

동메달을 1개씩 보탰다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

달 2개를 획득 중국(금4은1동1)과 홍

콩(금3은6동2)을 제치고 트랙 부문 1

위에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태운 아시아사이클선수권정상

주니어 3개인추발금

한국트랙금4 종합우승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겨울 축제의 막이

올랐다 광주전남에서는 4개 종목 75명

이 출전한다

광주시전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9일 오후 강원

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17개 시도 선수 376명과 임원관계자

378명 등 총 754명이 개막식과 함께 나흘

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평창과 강릉을 비롯해 서울 경기도 일

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기존 종목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슬

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에 바이애슬

론이 새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6개

종목으로 늘었다

또 장애인동계체전에 처음 참가하는 세

종특별자치시는 크로스컨트리스키에 2명

을 보냈다

광주시선수단은 빙상 휠체어컬링 크

로스컨트리스키 알파인스키 등 4개 종목

에 총 34명(선수 15명 경기임원 6명 본부

임원 10명 보호자 3명)을 파견한다 이들

은 전통적 강세 종목인 빙상의 윤좌헌의

금빛 질주를 비롯해 6개의 메달을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

합 9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전남도선수단은 휠체어컬링 빙상 크

로스컨트리스키 3종목에 41명(선수 15 경

기임원 11 본부임원 15)이 참가해 종합 11

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성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은

추운 날씨와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경기

에 나선 우리 선수단의 도전정신은 설원과

얼음 위에서 빛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달

라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 스키 종목과 바이애슬론 경기

는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치러진다

아이스슬레지하키는 강원도 강릉빙상

장 휠체어컬링은 경기도 동두천국제컬링

장 빙상은 서울 노원구 동천학교에서 개

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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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동계체전개막광주 9위전남 11위 도전

9일강원도평창군알펜시아리조트컨벤션센터2층에서열린제12회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개회식에서대회기를든기수단이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75명 출전가슴뭉클한멋진경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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